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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2025년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서면서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라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
했다. 특히,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어
(Statistics Korea, 2024) 노인 건강은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공공보건 및 사회적 시스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과제로 

대두되었다. 노화는 생리적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특징으로 하며 다
양한 신체적 변화가 동반된다. 이러한 변화는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
을 증가시키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
져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24). 더불어 신체 기능
의 저하는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Mengist 
et al., 2026).

이와 같은 노년기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으로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Tan & Siah, 
2022). 노년기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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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compared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Q-5D-5L and 
EQ-5D-VAS) and total physical activity levels (MET) with reference to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to identify key 
subdomains of the EQ-5D that influence physical activity levels. METHODS A total 
of 410 community-dwelling adults aged 65 years and older who were residing in S 
District,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Structured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EQ-5D-5L, EQ-5D-VAS, and IPAQ-SF, were administer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WIN 28.0 adopting independent t-test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the economically active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across all EQ-5D-5L dimensions, EQ-5D-
VAS, and total physical activity (MET) relative to the non-active group (p< .001). 
Second,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Q-5D-5L dimensions and MET in the economically active group (p< .01), 
where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 both groups between 
EQ-5D-VAS and MET (p< .01). Thir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mobility 
(OR = 2.975, 95% CI = 1.520 – 5.882, p< .001) and pain & discomfort (OR = 0.513, 95% 
CI = 0.278 – 0.947, p< .05) as significant predictors for high physical activity levels in 
the economically active group.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y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can serve as a key factor 
in strengthening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d physical activity,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healthy behaviors and 
enhancements to function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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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며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신체 및 인지기능을 유지하여 장
기적으로는 낙상 위험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Ciumărnean et 
al., 2021; Huang & Lee, 2025; Xu et al., 2023). 또한, 신체활동
은 인지 기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Xu et al., 2023). 

이러한 맥락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Halaweh et al., 2015; McPhee et 
al., 2016; Wang et al., 2025). 건강관련 삶의 질(HRQoL)은 신체
적 건강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능적 수행 능력, 정서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핵
심 지표로 활용된다(Moon & Cha, 2022).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 수준이 높은 노인은 신체 기능과 정서적 안정성이 유지되어 일
상생활에서의 독립성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Hao et 
al., 2024; McPhee et al., 2016; Whynes & TOMBOLA Group, 
2008). 따라서, 노인의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신체활동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
하며 무엇이 노인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
속 및 증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일상적 생활 구조와 사회적 참여 환경이 건강 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핵심 요인으
로써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
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4). 그러나 이러한 높
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노인의 건강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노년기 경
제활동은 단순히 소득 창출의 의미를 넘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역사
회 내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주관적 건강 상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won, 2021; Noh, 2018; Park & 
Kim, 2015). 또한, 구조화된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이 자연스럽게 증
진되며 반복적인 활동 참여는 규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핵심
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노년기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향상된 삶의 
질은 다시 능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다(Jo, 2022; Kwon, 2021).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노년기 생
산적 활동이 내적 심리적 동기를 높여 신체활동 참여를 촉진할 가능
성이나 연관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실제로 경제활
동 참여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입증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심리적 요인과 신체활동 
수준의 독립적 효과에만 주목했을 뿐 이를 기준으로 각 변인 간의 관
계성을 분석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량 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은 
노인의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적 환경에 따라 어떻
게 달라지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
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의 차이를 비
교하고 각 집단에서 총 신체활동량과 EQ-5D-5L의 5개 항목 간의 관
련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경

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신체활동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의 상대적 
차이를 파악하고 노인의 건강 행동을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먼저, 경제
활동이 노인에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
공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 수준을 높인다는 선행연구(Kwon, 2021; 
Noh, 2018; Park & Kim, 2015)에 근거하여 경제활동 참여 집단의 
건강관련 삶의 질 및 신체활동량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신체적 및 정서적 기능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수행의 기본적인 전제조
건이라는 점(Hou et al., 2024)을 고려하여 각 변인 간의 연관성을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 유무에 따라 일상 활동의 패턴과 심리
적 동기가 달라져 건강 행동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변화
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Hong, 2022)을 바탕으로 두 집단 간 예측 
요인의 차이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과 전체적인 흐
름을 도식화 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Table 1, Fig. 1).

연구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
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각 변인간 비교 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Fig. 1. The proposed research model

Table 1. Research hypotheses

Description

H1

Among older adults, those wh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y will have higher scores on the five EQ-5D-5L 
dimensions, the EQ-5D VAS, and total physical activity 
(MET) than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H2
The five EQ-5D-5L dimensions and the EQ-5D VAS will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otal physical activity (MET) in 
both groups, regardless of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H3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five EQ-5D-5L dimensions 
and total physical activity (MET) will differ according to 
economic activi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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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구를 본 연구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당 지역의 경우 노인 인구 밀도가 높고 대한노
인회 S구지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노인일자리사업이 체
계적이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본 연구의 집단 간 차이를 명확하
게 정의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제활동 참여 집단은 지역사회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노인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대한노인회 S구지회에 소속된 사회
복지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조사에 앞서 연구자는 사회복지사에게 연
구 목적 및 설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조사 당일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문항을 읽고 응답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24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10
부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 7부를 제외한 203부가 유효 응답으로 확
보되었다. 한편, 비참여 집단은 동일 지역 내 거주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
여자 모집은 S구 소재 경로당, 복지관, 공공기관 연계 건강증진 프로
그램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비참여 집단의 경우 단순히 노인일
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경제활동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 편향(Selection bias)
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1차로 선별하였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
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선별 인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만을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여 집단 간 비교의 내적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참여 집단과 동일한 
설문지와 설명 절차를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기한 또한 
동일한 기간(2024년 10월 1일~31일)에 병행되었다. 두 집단을 합산
하여 총 403부의 응답 자료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사정 항목 및 방법

본 연구의 사정 도구인 설문지는 건강관련 삶의 질(EuroQol-5 
dimension, EQ-5D)과 국제신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hort form, IPAQ-SF)이며 해
당 설문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5개 항목 및 
자기평가형 건강 시각 척도 그리고 총 신체활동량을 사정하였고 세부 
항목은 <Table 3>과 같다.

1. 건강관련 삶의 질
건강관련 삶의 질(EuroQol-5 dimension, EQ-5D)은 건강과 관

련된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정 도구로 이 도구는 간단하면서도 

다양한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 임상 연구와 경제적 평가에서 많
이 활용된다(Balestroni & Bertolotti, 2012). 또한, EQ-5D는 높은 
신뢰도(ICC=0.857)와 타당도(Pearson’s r =0.934)를 가진 평가도
구로(Jo & Lee, 2007; Jo et al., 2010)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적 기
능을 직관적이고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Marten et al., 2022). 특히, EQ-5D는 자기평가형 건강 상태 
시각척도(Visual Analogue Scale, EQ-5D-VAS)를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가 인지하는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파악에도 유용한 평가도구이다(Xu et al., 
2023). 본 연구에서 설문된 EQ-5D는 EuroQol group의 승인을 받
은 후 실시하였다.

2. EQ-5D-5L
EQ-5D-5L은 기존의 3점 척도(EQ-5D-3L) 버전을 보완하여 대상

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세분화하고 민감도있게 측정할 수 있도록 5단
계 응답 구조를 적용한 버전이며 이동성(M), 자기관리(SC), 일상생활
(UA), 통증 및 불편감(PD), 우울 및 불안(AD) 총 5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상자는 5가지 건강 영역에 대해 현재 본인의 상태에 가
장 적합한 수준을 5점 척도(1. 문제 없음, 2. 약간의 문제 있음, 3. 보
통의 문제 있음, 4. 심한 문제 있음, 5. 매우 심한 문제 있음)로 응답한
다(Marten et al., 2022).

3. EQ-5D-VAS
자기평가형 건강 시각 척도(Visual Analogue Scale, EQ-VAS)는 

EQ-5D의 일부로 개인이 자신의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정도를 주관
적으로 평가하는 도구이며 0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건강 상태를, 
100은 최고의 건강 상태를 의미한다. 대상자는 0~100점 중 현재 자
신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기재한다(Devlin & 
Brooks, 2017).

4. 신체활동량
국제신체활동설문지(IPAQ-SF)는 지난 7일 간 여가시간, 야외활동, 

일 관련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활동에 대해 사정하는 설문지
로 항목은 격렬한 고강도 신체활동, 중강도 활동, 걷기, 좌업생활 시
간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활동 빈도와 기간, 시
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량으로 정의되는 MET-minutes 점수 
계산을 통해 총 신체활동량을 추정한다. 특히, IPAQ-SF는 노인이 일
상생활에서 흔히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설문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워 노인의 신체활동 수준을 
평가하는데 효율적이며(Chun, 2012; Šoher & Kenjerić, 2021) 높
은 신뢰도(ICC=0.81)와 타당도(Pearson’s r =0.67)를 가진 평가도
구로 알려져 있다(Maddison et al., 2007). 총 신체활동량 추정 계산
식은 다음 <Table 4>와 같다(IPAQ research committee, 2005).

Table 2. Characteristic subjects                                          (Mean±SD)

Variables Economically active 
group  (n=203) 

Non-economically 
active group (n=200) 

Gender (F/M) 128/75 132/68
Age (years) 78.09±6.01 79.85±6.24
Height (cm) 158.94±7.99 155.26±11.10
Weight (kg) 59.88±8.63 57.85±9.39
BMI (kg/m2) 23.33±4.03 24.34±3.38

Table 3. List of assessment

Variables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 EQ-5D-5L
∙ EQ-5D-VAS

Physical activity ∙ IPAQ-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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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처리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WI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데이터 정규성 검증을 위
해 Kolmogorov–Smirnov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정규성이 충
족되어 모수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
른 EQ-5D-5L의 5개 항목 및 EQ-5D VAS, 총 신체활동량(MET)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집단 내에서 EQ-5D-5L의 5개 항목 및 EQ-5D-VAS와 총 신체
활동량(MET)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신체활동량(MET)에 영향
을 미치는 EQ-5D-5L의 5개 항목이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상
이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
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EQ-5D-5L 및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 
비교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EQ-5D-5L의 5개 항목 및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Independent t-test)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그 결과, 
경제활동 참여 집단(EA)이 비참여집단(NEA)에 비해EQ-5D-5L의 5
개 항목 및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p <.001).

집단 간 EQ-5D-5L 및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 
간의 상관관계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EQ-5D-5L의 5개 항목 및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 사이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였으며 다음 <Table 6>과 같다. 

먼저, 경제활동 참여 집단(EA)의 경우 총 신체활동량(MET)과 EQ-
5D-5L의 5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
냈고(p <.01) EQ-5D-VAS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01). 반

면, 비참여집단(NEA)의 경우 총 신체활동량(MET)과 EQ-5D-VAS에
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p <.01).

집단 간 총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EQ-5D-5L의 5개 
항목 분석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총 신체활동량(MET)에 영향을 미치는 
EQ-5D-5L의 5개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속형 변수인 MET를 사분위수 기준으로 이분화하는 데이터 전처
리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특정 수준 이상(고위험군 또는 우수 집
단)에 속하는 대상자의 예측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공중보건 
및 역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이다(Bursac et al., 
2008; Vittinghoff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량이 
가장 활발한 상위 집단의 특성을 명확히 식별하고자 각 집단의 MET 

Table 4. Estimation formula for total physical activity (MET-min/week)

Measurement components
Moderate MET-min ∙ 4.0MET×minutes/day×days/week
Vigorous MET-min ∙ 8.0MET×minutes/day×days/week
Walking MET-min ∙ 3.3MET×minutes/day×days/week

Total MET-min/week ∙ Morerate+Vigorous +Walking

Table 5.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by participation	    (Mean±SD)

Variables Group N Mean±SD t p

Mobility
EA

NEA
203
200

1.38±0.65
3.89±0.98

-28.410 .000***

Self-
care

EA
NEA

203
200

1.14±0.39
4.74±0.62

-65.093 .000***

Usual-
activity

EA
NEA

203
200

1.13±0.37
4.55±0.75

-54.073 .000***

Pain&
discomfort

EA
NEA

203
200

1.49±0.62
3.43±1.20

-19.042 .000***

Anxiety&
depression

EA
NEA

203
200

1.32±0.53
3.62±1.48

-19.155 .000***

EQ-5D-
VAS

EA
NEA

203
200

90.37±10.65
68.68±18.80

13.278 .000***

MET
EA

NEA
203
200

2516.27±1252.27
1807.95±510.97

7.353 .000***

*p<.05, **p<.01, ***p<.001, EA; Economically active, 
NEA; Non-economically active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between EQ-5D-5L and EQ-5D-VAS, 
MET by participation                                              (Mean±SD)

Economically
active group

Non-economically
active group

MET
Mobility -.425** .104
Self-care -.308** .005

Usual-activity -.561** .014
Pain&discomfort -.338** .047

Anxiety&depression -.453** .125
EQ-5D-VAS .426** .397**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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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상위 25% 기준으로 이분화하여 종속변수(High_MET)로 설정
하였다. 이후 해당 기준 이상은 ‘충족(1)’, 미만은 ‘불충족(0)’으로 정
의하였으며 독립변수는 EQ-5D-5L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으며 경제활동 참여 집단(EA)에서 
EQ-5D-5L의 5개 항목 중 Mobility(OR=2.975, 95% CI=1.520~ 
5.882, p <.001)와 Pain & Discomfort(OR=.513, 95% CI=.278~ 
.947, p <.05)가 신체활동량(ME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20.180, p <.001). 반면, 비참여집단(NEA)에서는 EQ-
5D-5L의 5개 항목들이 신체활동량(ME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χ²=0.941, p <.967).

논  의

급격한 초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령화를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로 전환
하고자 노인 연령층이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노년기 사회참
여 활동은 신체 기능 유지 및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Bath & Deeg, 2005; Fekete et al., 2020; Beak, 
2024) 경제활동과 같은 구조화된 생산 활동이 중요한 전략으로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
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건강관련 삶의 질(EQ-5D-5L의 5개 
항목, EQ-5D-VAS)과 총 신체활동량(MET)의 차이를 비교하고 높은 
신체활동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EQ-5D-5L의 5개 항목이 집단별
로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은 비참여집단에 비해 건강관
련 삶의 질 전반과 총 신체활동량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상관분석 결과에서도 EQ-5D-5L의 5개 항목 및 EQ-5D-VAS가 
총 신체활동량(MET)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 <.01). 특히, 경제활동 참여 집단에서는 이동성(Mobility)과 통증 

및 불편감(Pain & Discomfort)이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량을 유도하
는 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p <.001, p <.05).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실제 활
동 수준 간의 연결 구조를 조절하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 요인 중 하나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기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경제활동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좌식 생활 시간이 줄어들고 일상적인 신체활동량
을 확보하게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강제하는 구조적 틀로 작
용한다(Casimiro-Andújar et al., 2023). 또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동료 노인 및 사회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노
년기에 겪기 쉬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Domosławska-Żylińska et al., 2025). 이러한 긍정적인 
개인적·사회적 관계는 노인에게 사회적 소속감과 자아존중감을 높
여주고 삶의 목적의식을 제공하는 강력한 촉진제로써 기능한다(Jo, 
2021). 본 연구 결과에서도 경제활동 참여 집단에서 EQ-5D-5L의 5
개 항목과 EQ-5D-VAS, 총 신체활동량이 비참여 집단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생산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관리 
행동에 대한 내적 동기가 강화되고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 증진 행동 
참여가 촉진된 결과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노인의 신체활동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환경적 조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건강지각 및 삶의 질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으며(Goodarzi et al., 2024) 기능적 제약이나 심리적 상
태는 신체활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Kang, 2021). 특히, 이러한 특성은 사회참여 여부에 따라 뚜렷한 차
이를 보일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Jung & Ahn, 2023). 본 연구 결과, 
경제활동 참여 집단에서 EQ-5D-5L의 5개 항목은 총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부(-)적 연관성(p <.01)을 보였으며 EQ-5D-VAS는 총 신체
활동량과 유의한 정(+)적 연관성(p <.01)을 나타냈다. EQ-5D-5L의 
5개 항목은 점수가 낮을수록 더 나은 건강 상태를 의미하므로 건강 
관련 문제 수준이 낮고(EQ-5D-5L)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EQ-5D 
VAS)이 높을수록 신체활동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건강 행동 간의 상호작
용 구조에서 사회적 환경 요인이 조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며 기능적 독립성과 주관적 건강 인식이 신체활동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EQ-5D-VAS와는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나 EQ-5D-5L의 5개 항
목 중 어떠한 것도 신체활동량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일정 수준의 신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
와의 정서적·사회적 연결이 약화되어 있어 삶의 질과 신체활동 간의 
관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 저하 및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이 제한되는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선행연
구에 따르면 노인 연령층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과 관련하여 이
동성 저하, 만성 통증 및 불편감, 심리적 불안 요인 등은 신체활동 수
행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며 활동 수준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Ferrucci et al., 2016; Lemos 
et al., 2019; Mackichan et al., 2013; Singh et al., 2024). 본 연
구 결과에서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우 이동성(Mobility)과 
통증 및 불편감(Pain & Discomfort)이 총 신체활동량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 <.001, p <.05). 이는 이동 능력이 

Table 7. Logistic regression of EQ-5D-5L predicting physical activity 
by participation                                                      (Mean±SD)

Group Variables OR(95% CI) p

EA

M 2.975(1.520~5.822) .001***
SC 0.885(.325~2.412) .811
UA 2.837(.814~9.892) .102
PD 0.513(.278~.947) .033*
AD 0.650(.338~1.251) .197

NEA

M .818(.504~1.328) .417
SC .943(.469~1.895) .869
UA 1.168(.666~2.048) .588
PD 1.037(.679~1.584) .865
AD 1.007(.751~1.351) .961

*p< .05, **p< .01, ***p< .001, EA; Economically active, 
NEA; Non-economically, M; mobility, SC; Self-care, 
UA; Usual activity, PD; Pain & discomfort, 
AD; Anxiety &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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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할수록 신체활동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능력이 확보되고 통증 및 
불편감이 낮을수록 활동 회피 요인이 감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참여가 촉진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경제활동과 같
은 구조화된 일상 환경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수행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비참여 
집단에서는 EQ-5D-5L의 5개 항목 모두에서 유의한 회귀 계수가 도
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비참여라는 단일한 특성보다
는 집단 내부의 이질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활동 비참여 집단 내에는 건강 문제가 신체활동의 직접적인 장벽
으로 작용하는 허약 노인 집단과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동기 부
족이나 다른 개인적 이유로 비활동적인 노인 집단이 공존할 수 있다
(O’Neil-Pirozzi et al., 2022). 이처럼 같은 집단 내에서도 서로의 
상이한 특성을 지닌 하위 집단 간 효과가 상쇄되면서 변인 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참여 
노인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건강 수준 뿐만 아니라 
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세분화된 접근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규명
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 또한 해당 요인의 조절 효과를 명시적으로 검
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 수준 및 다
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조절변수로 설정하고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 간의 상호작용 구조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 참여가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육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구조화된 역할에 속한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신체활동량 
측면에서 규명했다. 특히, 경제활동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넘어 규
칙적인 생활과 일상의 자연스러운 신체활동량 증진을 유도할 뿐만 아
니라 사회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
는 등 건강관련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노인 체육 연구가 노인이라는 단일 집단이 
아닌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에 따라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또한 경제활동 외에도 자원봉사, 지역사회 활동 등 다양한 형
태의 사회참여가 신체활동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찰한다
면 노인의 운동 행동을 촉진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
괄적이고 실질적인 체육 중재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
른 건강 관련 삶의 질(EQ-5D-5L, EQ-5D-VAS)과 총 신체활동량
(MET) 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EQ-5D-
5L의 5개 항목이 집단 간 어떻게 상이하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비참여 노인에 비해 전
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량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동성
과 통증 및 불편감이 높은 신체활동량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
타났다. 반면, 경제활동 비참여 집단에서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신
체활동량 간의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일정
한 일과와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신체 사용 기회

의 증가 등 구조화된 환경이 노인의 건강 인식 및 신체활동 수준에 긍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신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동성 확보와 통증 
감소는 노인의 활동성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로 일상활동 유지 및 신
체활동 증진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S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지역적 
편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
다. 아울러 횡단적 설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향
후 연구에서는 지역 및 사회참여 특성을 다양화한 종단적 연구를 통
해 삶의 질과 신체활동 간의 인과적 경로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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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요인과 신체활동량 간의 관련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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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건강관련 삶의 질(EQ-5D-5L, EQ-
5D-VAS)과 총 신체활동량(MET)의 차이를 비교하고 총 신체활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EQ-5D 하위 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방법] 서울시 S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10명을 대상으로 EQ-5D-5L, EQ-5D-VAS, IPAQ-SF 등 구조화된 설문
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 Pearson’s 상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 첫째, 경제활동 참여 집단은 비참여집단에 비해 EQ-5D-5L의 5개 항목, EQ-5D-VAS, 총 신체활동량(MET)에서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 <.001). 둘째, 상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 집단에서는 EQ-5D-5L의 5개 항목과 MET 간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 <.01) EQ-5D-VAS와 MET 간에는 두 집단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p <.01).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경제활동 참여 집단에서는 이동성(Mobility; OR=2.975, 95% CI=1.520–5.882, 
p < .001)과 통증 및 불편감(Pain & Discomfort; OR=0.513, 95% CI=0.278–0.947, p < .05)이 높은 신체활동량을 유의
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건강관련 삶의 질과 신체활동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행동 유지와 기능적 자립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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